
한 나라에 브라흐마닷타라는 왕이 살았
다. 왕에게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다. 왕에
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. 그는 두 왕자
를 모두 사랑했기에 어떤 왕자를 왕위에
앉힐 것인지 매일 고민했다. 어느 날, 아버
지의 고민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찾아와
말했다. 
“아버님,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.
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
합니다.”
“진정 너는 왕위에 욕심이 없는 것이냐.”
“그렇습니다. 왕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
라리 속세를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이 낫다
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부디 저의 청을 들
어주십시오.”
왕은 작은 아들의 뜻을 굽힐 수 없어 속

세를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. 세월이 흘러
브라흐마닷타 왕은 죽고 첫째 왕자가 왕위
를 이어받았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
첫째 왕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.
신하들은 왕들이 모두 죽자 급히 회의를

소집했다. 
“아니,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. 지금
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소.”
“예전 부왕에게 아들이 두 명이라는 소릴
들었소. 그 중 한명이 지금 왕이셨고, 나머
지 한 분은 속세를 떠나 산중에 계시다 들
었소. 그분을 찾아 왕위를 잇도록 합시다.”
신하들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던 둘째 왕

자를 찾아 갔다. 
“지금 이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. 부디
청하옵건대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어주십
시오.”
“난 속세가 싫어 떠난 사람이오. 왕위를
이어받지 않겠소.”
“지금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어받지 않으
시면, 이 나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.”
“지금 세상은 너무 흉흉하오. 지금 왕이
된다면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할지 모르오.
난 싫소.”
하지만 둘째 왕자는 신하들의 간곡한 부

탁에 결국 왕위를 이어받기로 수락했다. 둘
째 왕자는 궁으로 돌아가 왕이 됐다. 그런
데 왕이 된 왕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방탕

한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다.
여자를 너무 좋아해 매일 같이 궁녀들과

놀아나고, 신하의 부인들까지 탐했다. 심지
어 왕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을 궁으로 끌
어들였다. 그럼에도 그는 애욕을 절제하지
못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.
“이 나라에 모든 처녀들은 혼인하기 전,
나와 하룻밤을 보내야만 혼인할 수 있다.”
결국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집에 숨어 나

오길 두려워했다. 그러던 어느 날, 시장 한

복판에서 한 여자가 소변을 보고 있었다.
사람들은 깜짝 놀라 여자에게 손가락질을
하며 수근댔다.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여
자에게 말했다.
“부끄러운 줄 아쇼. 여자가 어떻게 길거
리에서 소변을 본단 말이요?”
“아니. 같은 여자끼리 무엇이 부끄럽다
그러시는 겁니까?”
“난 남자요. 어찌 나를 여자라고 하시
오.”

“이 세상에 남자는 왕 단 한 사람 뿐이오.
왕을 받들지 않으면, 혼인도 하지 못하니 이
세상에는 모두 여자만 남은 것이지 않소.”
여자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

이며 맞장구 쳤다. 
“맞소. 평생 혼인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
죽을 수는 없는 일이오.”
“우리 모두 왕을 몰아냅시다!”
이 말은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져, 모두

들 왕을 죽이기 위해 궁으로 향했다. 신하
들 역시 사람들과 합심해 왕을 몰아내기로
했다. 그때 왕은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목욕
을 즐기고 있었다. 신하와 백성들은 연못가
에 숨어있다 왕을 덮쳤다.
“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?
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. 이러고도 너희들이
무사할 것 같으냐?”
“왕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
는데, 당신은 음탕하기 짝이 없고 여자밖에
모르오.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라 할 수 있
겠소.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
수 없소.”
왕이 말했다.

“그동안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. 잠시 애
욕에 눈이 멀었지만, 이제 부턴 나라를 잘
통치할 터이니 부디 내 목숨만은 살려달
라.”
“설사 지금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 죽게
된다 해도,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소.”
“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앉힌 건 너희다.
분명 나는 산속에서 도만 닦으며 살고 싶
어 했다. 억지로 나를 왕으로 만들어 놓고
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죽이려 하는 것
인가.”
신하들은 왕의 간절한 부탁에도 꿈쩍조

차 하지 않았다.
“좋다. 나를 죽이거라. 대신 내가 도를 깨
치지 전까지 나는 다음 생에서 너희들을
계속 죽일 것이다.”
결국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칼에 맞아

목숨을 다했다. 다음생에 다시 태어난 왕은
결국 살인자가 돼 자신을 죽인 백성과 신
하들을 모조리 죽였다. 하지만 훗날 부처님
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
고, 비구가 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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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탕한 왕은 백성들의 칼에 맞아…‘현우경’이야기(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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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단청운각 1세트 17자 (5m, 10cm), 가격 90만원

▣ 2자 : 4판

▣ 크 기 : 높이 105cm ,하단 가로 35cm
보급가 : 900,000원 (배송비 포함)

*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.

▣ 크리스탈사리탑
높이 45cm
가로, 세로 20cm
가격 35만원

▣ 1자 : 4판

목목각각단단청청운운각각 법법당당장장엄엄
55층층 목목탑탑

대웅전, 산신각, 포교당,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

▣ 3 자 : 1판

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
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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